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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이 연구는 정치 분야 유튜브 채널과 TV 채널의 편향성을 네트워크 분석으로 비교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슈 관련 제목 439개의 핵심어와 그 의미구조에 대한 분석결과,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들은 강한 톤으로 공수처에 반대하고 진보성향 대통령·여당을 비난하는 핵심어 연결망을 주로 활용했다. 진보 유튜브 채널들은 확고한 어조로 공수처를 옹호하고 보수 야당을 공격하는 어휘조합을 중심적으로 사용했다. 유튜브 영상을 편향적으로 보이게 한 요인들은 ‘이분법적인, 공격적인, 주관적인, 구어체적인, 혹은 감정적인 핵심어 조합’이었다. 보수 유튜브 채널의 ‘날치기-저지-규탄대회’ ‘문재인-강행-독재-좌파-공화국’ 어휘연결망들과 진보 유튜브 채널의 ‘(공수처) 통과-축제’ ‘한국당-폭도-생떼-뼈-응징’ 어휘연결망들이 이 편향적 조합에 해당한다. TV 채널들은 ‘검찰-반발’ ‘독소조항-논란’ ‘(지지) 집회-검찰개혁’ 등 증언과 사실을 인용한 어휘연결로 공수처 반대·찬성 편향을 간접적으로만 드러냈다. 정치 분야 주요 유튜브 채널은 TV 채널보다 자기 진영 입장에 더 경도되는 편이었다.

        

        
          
            초록
          
        

        
          The present study compared the bias between political YouTube channels and TV channels in South Korea. To this end, I conducted a network analysis of key words and their semantics in 439 headlines on the issue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Results indicate that the conservative YouTube channels mainly used a keyword network that opposes the CIO and criticizes the president and the ruling party with a strong tone. The conservative opposition party objected the CIO. Likewise, the progressive YouTube channels rely heavily on the vocabulary combinations to defend the CIO and attack the conservative opposition party in a firm tone. Among the factors that made the YouTube videos look biased were ‘dichotomous, aggressive, subjective, colloquial, or emotional keyword combinations.’ The TV channels emphasized the pros and cons of the CIO only with indirect vocabulary that quotes comments and facts. Overall, Political YouTube channels more biasedly favored their political side than TV channel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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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유튜브(YouTube)의 영상 콘텐츠가 최근 뉴스 역할을 상당 부분 대체하면서 그 부정적 측면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듯하다. 대표적인 것이 편향성 문제다. ‘뉴스와 비교할 때 유튜브 기반 개인 채널의 콘텐츠는 공공적 사안을 훨씬 편향적으로 다룬다’라는 것이다. ‘편향성(bias)’은 ‘한쪽으로 치우친 성질’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 용어로써, ‘언론에서의 편향성(bias in the press)’은 대체로 언론인들이 어떤 이슈를 ‘정당의 대변인’처럼 편파적으로 다루는 이미지를 연상시켜왔다[1]. 예컨대, 골드버그(Goldberg)의 ‘편향(Bias)’과 코울터(Coulter)의 ‘중상모략(Slander)’을 비롯한 여러 책은 “미국의 주류 미디어가 진보성향 민주당과 그 정책을 지지하는 ‘진보적 편향(liberal bias)’을 유지한다”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2][3].

      수십만 구독자를 확보해 언론기관 못지않은 영향력을 갖게 된 국내 몇몇 정치 분야 유튜브 채널들은 사회적 이슈를 다룸에 있어 기성 뉴스의 편향성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특정 정파에 현저하게 치우친 콘텐츠를 양산하는 것으로 비친다. 이에 따라, 유튜브는, 디지털 융합시대의 ‘새 공론장(new public sphere)’이라기보다는, 보수·진보진영의 극단적 목소리를 확산하고 사회 갈등을 심화하는 ‘이념투쟁의 원형경기장(ideological arena)’이 되어가는 것으로 여겨진다[4]. 마정미도 유튜브 저널리즘에 관해 “정치적 양극화와 확증편향을 강화한다는 비판론도 있다”라고 진단한다[5].

      그러나 뉴스 생산으로의 수용자 참여(audience participation) 논의에 따르면, 유튜브의 편향성은 근거가 불명확하다[6]. 국내에서 많은 구독자를 가진 정치 분야 유튜브 채널들은 운영자의 성향을 공공연히 표출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수용자의 집단지성이나 법률로 용인되는 선을 넘진 않는다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구독자 감소나 피소 등으로 자연 도태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공중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을 포함한 거의 모든 기존 TV 미디어는 자사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을 유튜브 용 동영상으로 내보낸다. 이런 점을 보면, 유튜브라는 플랫폼 자체는 특정 방향으로의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있다고 하긴 어렵다.

      이러한 상반된 논의에서 출발해 이 연구는 ‘공적 이슈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들의 영상들이 기성 미디어의 뉴스보다 정치적으로 더 편향된 경향성을 보이는가?’라는 문제를 탐구하고자 한다. 정치-언론 분야 유튜브의 영향력이 뉴스를 잠식하고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과 관련해, 주요 유튜브 콘텐츠의 편향성을 뉴스와 비교해 분석해 보는 것은 이론적 측면과 실천적 측면 모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의 정치적 편향 문제는 “유튜브 확증 편향성, 정치 편향성에 무감각하게 만들어”라는 제목의 ‘연합뉴스’ 2019년 8월 21일 보도 등 국내 언론 보도로 가끔 다뤄져 왔을 뿐이다. ‘구글 학술(Google Scholar)’에서 “유튜브”와 “편향”으로 검색한 결과에 따르면, 이 문제는 학술 논문에서 연구주제로 다뤄진 적이 거의 없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최근 9개월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설치 찬반(이하 공수처)’ 이슈를 다룬 주요 유튜브 채널과 TV 채널의 영상 제목을 분석한다. 같은 정치적 사안을 다룬 제목들 내 핵심어들의 연결 관계를 비교해 봄으로써 뉴스 대비 유튜브 콘텐츠의 편향성 여부를 알아내는 방식이다.

      ‘공수처’ 이슈는 관련 법 제정에 반대한 보수 성향 제1야당과 법 제정을 추진한 진보성향 정부·여당 간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대립한 정치 쟁점이자 장기간 많은 국민에게 큰 영향을 준 국가적 사안이다. 유튜브 영상과 TV 뉴스에서 제목은 해당 콘텐츠 전체의 전반적인 논조를 편향적으로든 중립적으로든 틀 지우는 대표적 기제다. 이런 점들로 볼 때 이 연구의 분석방법은 ‘유튜브 채널이 편향적인가?’를 규명하려는 취지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Ⅱ. 문헌검토
      2장에서는 유튜브 콘텐츠가 뉴스의 영역을 잠식하는 양상, 유튜브와 뉴스에서 편향성이 발생하는 문제, 제목이 편향성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 문제에 관한 문헌이 차례로 검토된다.

      
        2-1 유튜브의 뉴스 잠식과 편향성 문제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를 융합하는 구글, 페이스북, 카카오 같은 디지털 플랫폼은 ‘뉴스 보도’ 영역에서도 역할들을 수행한다[7]. 이들 지구적 혹은 국가적 거대 네트워크 중에서도 ‘뉴스 미디어의 대체재’로 최근 급부상하는 것은 유튜브다. 이용자들(users)은 유튜브에서 손쉽게 채널(미디어)을 만들고 이 채널에 영상들을 게시해 다수와 공유한다[8]. 2005년 4월 처음 등장한 후, 이 이용자 창작 콘텐츠(UGC; user generated content)가 급증해, 이제 매일 세계적으로 50억 개 영상이 유튜브에서 시청된다. 뉴스 혹은 정치 관련 채널들도 증가해 유튜브의 구독자·조회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유튜브 콘텐츠 분야 중에 ‘뉴스·정치(News & Politics)’ 분야를 별도로 둔다. 한국, 미국, 유럽에서 많은 유튜버는 언론인 못지않은 인플루언서(influencer)가 됐고, 이들의 영상은 뉴스의 영향력을 잠식한다[9][10].

        자연히 유튜버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수용자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11].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는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9’에서 “한국인 10명 가운데 4명이 유튜브로 뉴스 관련 영상을 이용한다”라고 밝혔다[12]. 이러한 결과는 신문 지면이나 TV 스크린으로 뉴스를 공급하는 데 익숙한 국내 언론인들에게 충격을 준다. 지상파 3사인 KBS, MBC, SBS의 2018년도 광고매출은 2011년도 대비 45% 포인트나 격감했는데, 이 시기에 국내 미디어 시장의 광고가 TV와 신문에서 유튜브 채널로 대거 이동한 정황이 나타났다[13]. 유튜브 플랫폼으로 들어온 이 광고수익 중 일부는 구독자 수나 조회 수 등에 따라 각 채널로 돌아간다.

        이렇게 뉴스 미디어 시장에서 유튜브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국내에서 유튜브 콘텐츠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보수 혹은 진보성향 유튜버들이 자기 진영 이용자들만을 상대로 조회 수를 높이려는 상업적 목적에서, 또, 자기 정파를 옹호하고 상대 정파를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편향된 메시지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14].

        어휘의 속성 차원에서, 소셜미디어에선 이분법적이고, 공격적이고, 모욕적이고, 직설적이고, 주관적인 코멘트(comments)가 빈번하게 활성화되는 편이다[15]. 또, 젊은 세대에 호소하는 구어체적이고, 감정적이고, 탈권위적이고, 비공식적인 용어들이나 신조어들도 상당히 자주 사용된다[16]. 이러한 경향성은 유튜브의 정치 콘텐츠에도 전이되어 이 콘텐츠를 편향화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비(非)언론인 유튜버들이 자기 채널에 올리는 시사 영상물이 저널리즘의 범주에 포함되는가’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소위, ‘유튜브 저널리즘(YouTube Journalism)’은 “이상적 저널리즘, 공론장의 건전한 담론 윤리, 소통의 규범들을 저해하는 병폐”로 규정되기도 한다[17]. ‘유튜브 저널리즘’은 세계적 시청률 조사기업인 ‘닐슨(Nielson)’이 ‘2019 뉴스 미디어 리포트’에서 “모바일 기기로 시청하는 유튜브 뉴스가 급성장했다”라고 진단하면서 사용한 명칭이다.

        유튜브의 정치적 편향성은 보수와 진보 간 이해관계가 뚜렷하게 나뉘는 정치·사회·경제 이슈에서 더 잘 드러나는 것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국내 보수·진보 유튜버들에게 ‘조국(전 법무부 장관) 사태’는 자신의 이념적 정체성을 대중에 각인시킨 흥행카드였다. 이들은 2019년 10월 각각 수십만이 참여한 ‘조국 퇴진 촉구 광화문 집회’와 ‘조국 퇴진 반대 서초동 집회’를 온라인으로 중계하면서 진영 논리의 전파를 주도했다. 조국 퇴진 촉구 집회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가 ‘너알아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이끌었고 여러 보수 유튜브 채널이 가세했다. 조국 퇴진 반대 집회도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가 주도한 가운데 ‘시사타파TV’를 비롯한 진보성향 유튜브 채널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했다[18]. 국내에서 트위터(Twitter)는 ‘진보진영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양상’이고 유튜브는 ‘한때 보수진영이 장악한 듯 보였지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알릴레오 채널을 개설한 이후 보혁대립이 격화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한다[19].

        이용자 창작 콘텐츠에 관한 연구들은 유튜브 콘텐츠의 긍정적 측면에 주목한다. 이들에 따르면, 유튜브 콘텐츠가 저널리즘을 망가뜨릴 정도로 극심하게 편파적이라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20]. 오히려, 공유의 즉시성, 내용의 공공성, 제작의 편이성, 관점의 독창성, 그리고 뉴스와 주관적 의견의 결합을 통해, 유튜브 콘텐츠는 전통적 뉴스와 차별화된 상품성을 갖춘 것으로 여겨진다[21].

        정치 분야 유튜브 채널은 운영자의 성향을 콘텐츠에 투영하고 이러한 주관성은 비슷한 성향의 구독자들을 유인하는지 모른다. ‘수용자는 평등하고 투명한 디지털 환경 속에서 정보의 소비를 넘어 생산에도 관여한다’라는 ‘수용자 참여’ 논의 안에서, 유튜브의 편향성은 뉴스의 편향성보다 특별히 더 심각하게 취급되지 않는다. 이는 가짜 뉴스나 편향적 보도가 발견된다고 해서 뉴스 자체가 ‘편향적 장르’로 규정되진 않는 것과 같다. 유튜브 안엔 보수·중도·진보 성향의 다양한 채널이 존재하며 이들 채널은 논증의 품질을 서로 경쟁한다. 이 과정에서 허위사실이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내용을 게재해 신뢰를 잃은 채널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뉴스·정치 분야 유튜브 콘텐츠가 비교적 일관되게 극심한 편향성을 띤다면, 이는 이 콘텐츠의 공공성과 영향력으로 볼 때,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2-2 제목의 기능
        대다수 뉴스는 하나의 메시지, 중심적 사건, 혹은 주된 이야기로 틀 지워지는데, 이러한 틀(frame)은 가장 잘 보이도록 노출되는 제목(headline)에 의해 우선 결정된다[22]. 유튜브의 영상도 수용자에게 가장 먼저 노출되는 섬네일(thumbnail;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축소한 엄지손톱 같은 작은 화면) 안이나 옆에 제목을 표기하며, 이 제목은 영상의 지향점을 알리고 핵심 개요를 전달한다. 제목의 위치와 기능 측면에서, 전통적 뉴스와 인터넷 미디어 뉴스, 유튜브 콘텐츠는 어느 정도 유사하다[23].

        콘텐츠 생산자는, 아무리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더라도, 특정 내용을 강조하고 다른 내용을 배제하는 틀 짓기 과정에서 일정 정도 자신의 주관을 콘텐츠에 투사한다[24]. 이러한 양상은 유튜브 영상 제작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기본적으로 제목은 틀 짓기(framing)와 편향이 가장 먼저, 가장 극적으로 구현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미디어는 대체로 자신의 시사 콘텐츠를 특정한 주제로 틀 지워 많은 수용자에게 노출하려는 목적에서 제목을 구성한다. 이 과정에서 편향성과 선정성 문제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뉴스의 제목에 대해선 정치적·이념적 편향 문제가 자주 제기되어 왔다. 미국의 한 연구는 “미국의 전통적 뉴스 미디어가 제목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왔다”라는 분석결과를 제시했다[25]. 국내의 한 연구도 “보수·진보성향 신문들이 특정 사안을 보도하면서 자신의 이념적 색채에 부합하는 쪽으로 제목을 구성해왔다”라고 했다[26]. 결국, 제목에 있어선, 용인될만한 수준을 넘는 과도하게 편향된 제목이나 지나치게 선정적 제목이 특히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유튜브 제목과 뉴스 제목 중에선 후자가 상대적으로 덜 편향적으로 보일지 모른다. 언론인은 특히 정치 소식을 전할 때 ‘편향적으로 느껴지는 어휘의 사용을 억제하는’ 저널리즘적 관행을 따르지만, 유튜버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비친다[27]. 유튜브 채널들은 뉴스와 주관의 결합을 권장하고 구독·조회 수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선거기간 몇몇 정치 분야 유튜브 채널의 섬네일은 ‘정당의 캐치프레이즈’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유튜브와 뉴스의 제목을 비교한 연구는 별로 없어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전용 미디어는 수용자의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선정적 제목을 자주 선택했지만, 선정적 제목을 선호하는 정도에 있어, 종이신문과 비슷한 수준이었다[28].

      

    

    

  
    
      Ⅲ.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이 연구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슈와 관련해 정치 분야 유튜브 채널과 TV 채널의 편향성을 분석한다. 유튜브 채널의 영상 콘텐츠와의 비교의 용이성 차원에서 분석대상 뉴스 미디어는 방송사가 적합해 보였다. 2019~2020년에 걸친 공수처 이슈는 진보진영(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보수진영(당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뚜렷이 갈린 대형 정치이슈였다.

      진보진영은 공수처가 비리 혐의가 있는 검사·판사 등을 수사해 이들을 기소함으로써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촉진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수진영은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체계상 공수처가 대통령의 검찰·사법부 장악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29]. 민주당과 4개 진보·중도 야당은 ‘공수처법과 선거법 처리’를 주고받는 4+1 합의를 통해 2019년 12월 30일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다[30]. 공수처는 2020년 출범할 예정으로, 이 이슈는 한동안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분석대상의 선정과 관련해, 이 연구는 보수 성향과 진보성향 간 비교와 유튜브 채널과 TV 채널 간 비교가 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매체의 정치적 성향 차이에 의해 공수처 이슈를 편향되게 보도하는지, 또, 유튜브와 TV라는 플랫폼 차이에 의해 그 편향의 정도를 다르게 나타내는지 살펴본다. 이에 따라, 분석대상을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보수 성향 TV 채널, 진보성향 유튜브 채널, 진보성향 TV 채널이라는 네 범주로 구분했다. 영상물 제목이 특정한 정치적 입장에 편향적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선 제목들에 어떤 어휘들이 자주 출현하고 이들 어휘가 어떠한 의미로 서로 연결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연구문제 1.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의 공수처 관련 콘텐츠 제목에 자주 출현한 어휘들은 무엇이며 이들은 어떠한 의미연결망을 갖는가?


        	연구문제 2. 진보성향 유튜브 채널의 공수처 관련 콘텐츠 제목에 자주 출현한 어휘들은 무엇이며 이들은 어떠한 의미연결망을 갖는가?


        	연구문제 3. 보수 성향 TV 채널의 공수처 관련 뉴스 제목에 자주 출현한 어휘들은 무엇이며 이들은 어떠한 의미연결망을 갖는가?


        	연구문제 4. 진보성향 TV 채널의 공수처 관련 뉴스 제목에 자주 출현한 어휘들은 무엇이며 이들은 어떠한 의미연결망을 갖는가?


      

      언론은 영상물의 정치 성향 및 구독자 수를 기준으로 국내의 대표적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로 ‘신의한수’, ‘진성호방송’, ‘펜앤드마이크TV’, ‘공병호TV’, ‘고성국TV’, ‘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김태우TV’, ‘가로세로연구소’를 소개했다. 같은 기준에 따라 대표적 진보 유튜브 채널로는 ‘노무현재단의 알릴레오’, ‘딴지방송국’, ‘김어준의 뉴스공장’, ‘서울의 소리’, ‘newtapa(뉴스타파)’, ‘MediaVOP(민중의 소리)’, ‘오마이스쿨’이 거론됐다. 국제적으로 알려진 유튜브 채널 구독 및 조회 정보 사이트인 ‘Social Blade’에서 2020년 6월 17일 조회한 결과, 이 채널들은 100여 개 국내 보수-진보성향 채널 중 구독자 수 최상위 채널들이었다. 이 중에서 공수처 이슈를 별로 다루지 않은 채널들은 제외됐다.

      분석대상이 된 보수 성향 유튜버 채널로는 ‘신의한수’, ‘진성호방송’, ‘펜앤드마이크TV’, ‘공병호TV’, ‘고성국TV’가, 진보성향 유튜브 채널로는 ‘알릴레오’, ‘딴지방송국’, ‘김어준의 뉴스공장’, ‘newstapa(뉴스타파)’, ‘MediaVOP(민중의 소리)’, ‘서울의 소리’가 선정됐다. 딴지방송국과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같은 운영자(김어준)이므로 자료 수집 결과에선 하나의 항목으로 처리됐다.

      보수 성향 TV 채널은 ‘TV조선’, ‘채널A’, ‘MBN’이 선정됐다. 이 세 종합편성채널은 모기업인 ‘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의 보수 성향 논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여러 논문과 기사에서 평가된 바 있다[31]. 2020년 2월 17일 TV조선의 ‘뉴스 9’는 5.5%, MBN의 ‘뉴스와이드’는 2.6%, 채널A의 ‘뉴스 A’는 2.1%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Social Blade’의 ‘News & Politics(뉴스·정치)’ 분야에서, 채널A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조회된 250위 중 234위에 올라와 있었다. 이러한 성향과 영향력 측면에서, 이 세 종편은 보수 성향 뉴스를 보도하는 데 있어 대표성을 갖는 것으로 비쳤다.

      분석대상 진보성향 TV 채널은 YTN, JTBC, MBC로 정해졌다. YTN과 MBC의 사장은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에 의해 선임되고 이 두 매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진보적 논조를 띄어온 것으로 평가받아왔다. 종편인 JTBC는 보수 성향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발한 최순실 태블릿PC 기사를 최초로 보도한 바 있고, 진보성향으로 알려져 왔다[32]. MBC는 지상파 방송이고, ‘Social Blade’의 ‘News & Politics’ 분야 세계 250위 중 YTN은 46위에, JTBC는 176위에 올라와 있었다. 이러한 성향과 영향력으로 볼 때, 이 세 매체는 진보성향 뉴스 미디어의 대표성을 갖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렇게 선정된 유튜브 채널과 방송사의 공수처 관련 영상물-뉴스 제목은 모두 유튜브에서 수집됐다. 해당 6개 방송사도 모든 뉴스를 자사 유튜브 홈에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료 수집방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유튜브 검색이 선택된 것이다.

      검색 기간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연구 시점인 2020년 6월 17일까지 8개월 17일이었으며, 연구자가 유튜브 내 각 채널-방송사의 홈에서 “공수처”를 검색어로 입력해 관련된 뉴스 제목들을 수거했다. 이를 통해 <표 1>과 같이 분석대상 공수처 관련 영상-뉴스 제목 439개가 모였다. 제목의 개수에 있어, 보수 유튜브 채널이 115개, 보수 뉴스 미디어가 103개, 진보 유튜브 채널이 113개, 진보 뉴스 미디어가 108개였다. 4개 범주 간 제목 개수의 편차는 5~12개로 크지 않았다.

      
        Table 1. 
				
        

        
          The Results of Collected Data
          (n=439)

        
        

      

      
        
          
            	Platform
            	Conservative 
            	Progressive
          

          
            	Name
            	 n
            	Name
            	 n
          

        
        
          	
          	A Stroke of Genius
          	29
          	Voice of Seoul
          	31
        

        
          	
          	Pen & Mike TV
          	29
          	newstapa
          	26
        

        
          	YouTube
          	Jin Sung Ho TV
          	22
          	Ddangi TV
          	23
        

        
          	
          	Gong’s TV
          	18
          	MediaVOP
          	22
        

        
          	
          	Go Sung Kook TV
          	17
          	Alileo
          	11
        

        
          	
          	Subtotal
          	115
          	Subtotal
          	113
        

        
          	
          	TV Chosun
          	38
          	YTN
          	40
        

        
          	TV
          	Channel A
          	33
          	MBC
          	37
        

        
          	
          	MBN
          	32
          	JTBC
          	31
        

        
          	
          	Subtotal
          	103
          	Subtitle
          	108
        

      

      

      이 439개 제목 내 핵심어에 관한 형태소 분석을 하기 위해 이 연구는 언어네트워크 분석 프로그램인 텍스톰(TEXTOM)을 이용했다. 한국어 텍스트 분석 소프트웨어인 KrKwic(Korean Key Words in Context)을 기반으로 개발된 텍스톰은 웹에서 수집된 자료를 대상으로 형태소 분석을 비롯한 다양한 분석을 수행한다[33]. ‘구글 학술’에서 “TEXTOM”으로 검색한 결과에 따르면, 280건의 학술 논문이 이 프로그램을 분석에 활용해왔다.

      형태소 분석은 각 문장을 구성하는 명사, 동사, 형용사 등 품사들을 분류해 분석에 적합한 비정형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분석대상 제목들에서, 여러 품사 중 명사는 최소 단위의 핵심 의미를 내포한 품사로 주로 기능했다. “공수처 신설, 검찰 수사대상” 등 상당수 제목은 명사들의 조합을 포함하고 있었고, 대체로 명사들이 제목 전체의 논조를 결정하는 핵심적 의미를 함유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선 주요 키워드 분석대상을 명사로 한정했다. 분석대상 명사 중에는 ‘저지’, ‘반대’, ‘강행’, ‘통과’, ‘설치’와 같이 동사의 어근이 명사화된 것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명사만 분석한 한계를 상당히 상쇄했다.

      형태소 분석의 목적에 따라선, 두 개 이상의 명사가 조합된 어휘가 단일 명사로 취급될 수도 있다. ‘한국당’은 일반적 형태소 분석을 통해 ‘한국’과 ‘당’으로, ‘독소조항’은 ‘독소’와 ‘조항’으로 나뉜다. 그러나 ‘한국’과 ‘당’은 다른 핵심어들과의 연결 관계를 왜곡한다. ‘독소조항’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한국당’과 ‘독소조항’의 형태를 유지했다. 이런 식으로,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 하나의 고유한 의미를 창출하는 경우, 하나의 단어로 규정했다. ‘검찰’은 독립적으로도 사용됐지만, ‘개혁’과 함께 출현하기도 했다. ‘검찰’과 ‘개혁’이 연이어 적힌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 의도를 대표한다. 따라서 ‘검찰개혁’은 하나의 단어로 전처리했다.

      나아가, ‘한국당’, ‘자유한국당’, ‘자한당’, ‘통합당’, ‘미래통합당’은 하나의 대상을 지칭하는 용어들로서, 가장 빈도가 높게 사용된 ‘한국당’으로 통일됐다.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 ‘대통령’도 같은 방식으로 ‘문재인’으로 정리됐다.

      형태소 분석과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매체별로 추출된 명사 핵심어들은 보수 유튜브 채널 202개, 보수 TV 채널 154개, 진보 유튜브 채널 155개, 진보 TV 채널 162개였다. 이들 단어를 모두 분석대상으로 삼기엔 그 수가 방대했고, 다수는 일회성으로 등장했다. 이에, 핵심어 분석대상이 되는 고빈도 핵심어를 별도로 선정했다. 이 연구는 고빈도 핵심어의 추출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해 쑨칭란(Sun Qinglan)이 제시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공식을 적용했다[34]. 이 공식은 핵심어의 빈도수에 따라 높은 빈도수의 핵심어와 낮은 빈도수의 핵심어를 구분하는 도너휴(Donohue)의 공식을 수정해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고빈도 핵심어 수를 선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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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식을 적용하면, 보수 유튜브 채널에서 14개, 보수 TV 채널에서 12개, 진보 유튜브 채널에서 12개, 진보 TV 채널에서 13개의 명사가 분석대상이 된다. 핵심어 간 연결 관계를 4개 매체 집단별로 비교하는 연구 취지에 맞춰 동일 개수를 선정하기 위해 최다 횟수를 추출 개수로 고려했다. 가장 많은 고빈도 핵심어를 가진 보수 유튜브 채널에서 추출된 단어 중 빈도수가 높은 상위 14번째 핵심어를 보면 최빈값이 4이며, 동일 빈도를 보인 단어가 2개 더 존재하므로 16개가 최종 분석대상이 된다. 이 기준에 따라 매체 집단별로 빈도 기준 상위 16개 핵심어를 분석대상으로 확정해 이들 간 의미연결망을 비교했다.

      검색어인 ‘공수처’는 사례별로 전체 단어의 등장 빈도 대비 26~27%에 해당할 정도로 빈출 수준이 높았다. 거의 모든 제목은 ‘공수처’ 관련 내용을 담았으므로 이 단어가 없더라도 단어 간 연결 관계가 명확했다. 또, 제목 내 다양한 어휘들이 구성하는 맥락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이 연구의 취지라는 점에서 ‘공수처’는 고빈도 핵심어의 분석대상에서 제외됐다.

      형태소 분석을 통해 추출한 전체 명사의 등장 빈도와 대비해 ‘공수처’를 제외한 상위 16개 핵심어의 등장 빈도를 백분율로 나타내면, 보수 유튜브 채널 28.82%, 보수 TV 미디어 29.17%, 진보 유튜브 채널 34.07%, 진보 TV 미디어 31.70%였다. 즉, 4개 집단별로 16개 핵심어가 전체 명사의 등장 비중에서 28~34%를 차지하는데, 이는 이 집단별로 제목들 전체의 속성을 대표할만한 규모라 할 수 있다.

      각 매체의 상위 16개 핵심어의 의미연결 구조를 살펴보기에 앞서, 텍스톰에서 이들 단어의 출현 빈도(frequency) 및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을 산출했다. 이 중 연결 중심성은 한 단어가 다른 단어들과 얼마나 많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35]. 네트워크에서의 연결 관계의 핵심적 위치에 관한 특성을 수치화한 표현 기법으로, 각 단어의 연결 중심성 정도는 단어의 활동성(Activity)을 의미한다. 단어에 연결된 링크(Link) 수가 많을수록 연결 중심성 값은 크게 나타난다.

      이어, 핵심어들을 빈도 기준 공출현행렬(Matrix) 데이터로 변환한 후, 이를 UCINET과 NetDraw를 이용해 핵심어 네트워크로 구조화했다. 다만, 이 연구에선 네트워크의 구조를 분석하는 후속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다. 4개 매체 집단별로 분석대상 단어의 수가 16개로 적으므로 구조 분석 없이도 그 연결 관계를 시각적으로 파악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제목들이 구성하는 프레임의 유형을 구분하는 것보다 단어 간 탈접합을 통한 연결 관계의 맥락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목적인데, 이는 구조 분석 없이도 가능했다.

    

    

  
    
      Ⅳ. 분석결과
      
        4-1 <연구문제 1>의 결과
        <연구문제 1>과 관련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영상물 제목 115개의 핵심어 현황과 이들이 구성하는 주요 의미구조를 파악했다. 보수 유튜브 채널로 분류된 ‘신의한수’, ‘펜앤드마이크TV’, ‘진성호방송’, ‘공병호TV’, ‘고성국TV’의 공수처 관련 영상물 제목들에서 추출된 상위 16개 핵심어의 빈도와 연결 중심성 현황은 <표 2>와 같다. 연결 중심성은 해당 핵심어와 제목 내 전체 단어와의 연결 정도를 계량화한 수치로써, 이 단어의 중심적 위치에 관한 맥락적 이해를 돕는다.

        
          Table 2. 
				
          

          
            The frequency and degree centrality of the keywords in the conservative Youtube channels
          
          

        

        
          
            
              	No.
              	Keywords
              	n
              	Degree Centrality
            

          
          
            	1
            	Moon Jae In (문재인)
            	17
            	0.087
          

          
            	2
            	Dictatorship (독재)
            	15
            	0.071
          

          
            	3
            	Yun Seok Yeol (윤석열)
            	13
            	0.054
          

          
            	4
            	Election Law (선거법)
            	11
            	0.027
          

          
            	5
            	Restraint (저지)
            	10
            	0.022
          

          
            	6
            	Snatch (날치기)
            	8
            	0.049
          

          
            	7
            	Opposition (반대)
            	8
            	0.011
          

          
            	8
            	Democratic Party (민주당)
            	8
            	0.038
          

          
            	9
            	Protest Rally (규탄대회)
            	7
            	0.065
          

          
            	10
            	Prosecution (검찰)
            	7
            	0.005
          

          
            	11
            	Left Wing (좌파)
            	5
            	0.022
          

          
            	12
            	Cause (이유)
            	5
            	0.033
          

          
            	13
            	Enforcement (강행)
            	4
            	0.005
          

          
            	14
            	Pass (통과)
            	4
            	0.022
          

          
            	15
            	Republic (공화국)
            	4
            	0.005
          

          
            	16
            	China (중국)
            	4
            	0.022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영상물 제목에서 핵심어는 ‘문재인’, ‘독재’, ‘윤석열’, ‘선거법’, ‘저지’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어 ‘날치기’, ‘반대’, ‘민주당’, ‘규탄대회’, ‘좌파’, ‘강행’, ‘공화국’, ‘중국’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공수처 처리를 반대하거나 공수처 처리를 시도하는 정부·여당을 강하게 비판하는 부정적 어휘의 활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이 최빈값을 나타낸 것으로 볼 때 보수 유튜브 채널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공수처를 자주 연결지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은 공수처 이슈를 전하는 한 보수 유튜브 채널의 영상 제목 사례(신의한수, 2019년 10월 17일)로, 문 대통령 사진과 ‘공수처’, ‘악법’, ‘독재’로 제목 화면을 구성했다.

        
          
          

          Fig. 1. 
				
          

          
            A headline in a conservative YouTube channel, ‘A Stroke of Genuine’
          
          

          

        

        보수 유튜브 채널 제목들의 상위 16개 키워드 간 의미연결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공출현 빈도 매트릭스를 작성했고 각 공출현 관계를 선으로 연결한 핵심어 네트워크를 <그림 2>와 같이 구조화했다. 핵심어의 빈출 수준이 높을수록 노드(네모)의 크기를 크게 했고, 핵심어 간 공출현 수준이 높을수록 연결선을 두껍게 했다. 네트워크에 대한 해석과 더불어 단어의 중심성을 제시하기 위해 ‘단어(연결 중심성)’로 표기했다.

        
          
          

          Fig. 2. 
				
          

          
            The network among the 16 keywords in the conservative YouTube Channels
          
          

          

        

        분석결과, 가장 중요한 핵심어인 ‘문재인(0.087)’은 ‘독재(0.071)’, ‘선거법(0.027)’, ‘날치기(0.049)’, ‘윤석열(0.054)’, ‘반대(0.011)’가 구성하는 소규모 의미 집단들을 연결하는 관문 역할을 하면서 제목들의 핵심 의미에 깊이 관여했다. 보수 유튜브 채널은 대체로 문재인 대통령과 연관된 부정적 단어들로 공수처 이슈 관련 제목들을 구성했다는 의미다. ‘문재인’과 공출현 빈도가 가장 높은 단어는 ‘독재’였으며, 이어 ‘독재’는 ‘좌파(0.022)’, ‘공화국(0.005)’과 높은 공출현 수준을 나타냈다.

        ‘문재인’에서 이어지는 ‘선거법’, ‘날치기(0.049)’, ‘규탄대회(0.065)’, ‘저지(0.022)’ 간 공출현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강행(0.005)’과 ‘민주당(0.038)’도 ‘문재인’과 연결됐다. 이는 ‘문 대통령의 선거법-공수처법 날치기를 (보수 시위대의) 규탄대회를 통해 저지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민주당을 통해 (공수처를) 강행한다’라는 의미를 만들었다.

        ‘문재인’과 ‘윤석열’이 공출현 관계로 자주 연결된 뒤 ‘윤석열’은 ‘검찰(0.049)’ ‘반대(0.038)’ ‘이유(0.033)’ 등과도 공출현 관계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에게 맞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은 공수처에 반대하고 그 이유를 말한다’라는 의미연결을 구성했다. ‘중국’은 다른 핵심어와의 연결 없이 고립된 채 빈번히 나타났데, 이는 ‘공수처가 중국의 제도를 본뜬 것’이라는 취지로 제목들이 자주 구성됐기 때문이다.

        16개 핵심어 간 네트워크에서의 높은 공출현 빈도를 보여주는 짙은 연결선들에 따르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들의 제목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법과 선거법의 날치기를 통해 좌파공화국 독재로 나아가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대하고, 규탄대회로 저지해야 한다’라는 의미연결을 만든 것으로 설명된다. ‘문재인’과 ‘독재’는 연결 중심성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4-2 <연구문제 2>의 결과
        <연구문제 2>와 관련해, 진보성향 유튜브 채널의 영상 콘텐츠 제목 103개에서 핵심어 및 그 의미구조를 파악했다. ‘서울의소리’, ‘뉴스타파’, ‘딴지방송국’, ‘MediaVOP’, ‘알릴레오’에서 나온 공수처 관련 제목들의 상위 핵심어 16개의 빈도와 연결 중심성 현황은 <표 3>과 같다.

        
          Table 3. 
				
          

          
            The frequency and degree centrality of the keywords in the progressive Youtube channels
          
          

        

        
          
            
              	No.
              	Keywords
              	n
              	Degree Centrality
            

          
          
            	1
            	Liberty Korea Party (한국당)
            	28
            	0.156
          

          
            	2
            	Prosecution Reform (검찰개혁)
            	17
            	0.071
          

          
            	3
            	Prosecution (검찰)
            	14
            	0.117
          

          
            	4
            	Yun Seok Yeol (윤석열)
            	13
            	0.097
          

          
            	5
            	Pass (통과)
            	12
            	0.065
          

          
            	6
            	Establishment (설치)
            	12
            	0.052
          

          
            	7
            	National Assembly (국회)
            	8
            	0.065
          

          
            	8
            	Rioters (폭도)
            	6
            	0.052
          

          
            	9
            	Tantrums (생떼)
            	5
            	0.026
          

          
            	10
            	Suspect (수사대상)
            	4
            	0.019
          

          
            	11
            	Retribution (응징)
            	4
            	0.026
          

          
            	12
            	Site (현장)
            	4
            	0.026
          

          
            	13
            	Bone (뼈)
            	3
            	0.019
          

          
            	14
            	Festival (축제)
            	3
            	0.026
          

          
            	15
            	Problem (문제)
            	3
            	0.032
          

          
            	16
            	Investigation (수사)
            	3
            	0.026
          

        

        

        주요 키워드는 ‘한국당’, ‘검찰개혁’, ‘검찰’, ‘윤석열’, ‘통과’ ‘설치’ ‘국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폭도’, ‘생떼’, ‘수사대상’, ‘응징’, ‘뼈’ 등 이 법안에 반대하는 대상을 강하게 비판하는 어휘들의 활용 수준을 높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은 공수처 이슈를 전하는 한 진보 유튜브 채널의 영상 제목 화면으로(서울의소리, 2019년 12월 30일), “(공수처법) 통과”와 “축제”라는 고빈도 핵심어를 함께 사용했음을 보여준다.

        
          
          

          Fig. 3. 
				
          

          
            A headline in a progressive YouTube channel, ‘Voice of Seoul’
          
          

          

        

        16개 핵심어 간 의미연결 네트워크를 구조화한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가장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인 ‘한국당(0.156)’은 ‘생떼(0.026)’, ‘응징(0.026)’ ‘뼈(0.019)’와 공출현 관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Fig. 4. 
				
          

          
            The network among the 16 keywords in the progressive YouTube Channels
          
          

          

        

        이를 보면, 제목들은 자유한국당(현 통합미래당)의 공수처 반대를 생떼, 응징, 뼈라는 부정적 어휘들과 연결했다. 뼈는 ‘(한국당의) 정곡을 찌른다’라는 의미의 ‘뼈 때리다’라는 구어체 표현으로 쓰였다. ‘응징’은 ‘폭도(0.052)’와도 이어졌는데, 폭도는 국회 부근에서 공수처 반대를 주장한 보수 성향 시위대를 지칭했다. ‘통과(0.065)’와 ‘축제(0.026)’와 높은 공출현 빈도를 보이면서 ‘국회(0.065)’, ‘현장(0.026)’과 연결됐다. 공수처법 통과 후 국회 주변 현장을 축제로 자주 묘사한 것이다.

        ‘설치(0.052)’는 ‘검찰개혁(0.071)’과 가장 높은 공출현 관계를 보이면서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이라는 의미네트워크를 구성했다. ‘검찰개혁’은 ‘윤석열(0.097)’로, ‘윤석열’은 ‘수사대상(0.019)’과 ‘검찰(0.117)’로, ‘검찰’은 ‘문제(0.032)’로 진하게 연결됐다. ‘검찰개혁’은 ‘통과(0.065)’와 자주 함께 출연했다.

        16개 핵심어 네트워크에서의 높은 공출현 빈도를 보여주는 이 짙은 연결선들에 따르면, 제목들은 ‘공수처 통과-설치는 축제이자 검찰개혁이고, 한국당의 반대는 생떼이자 응징의 대상이며, 검찰은 문제이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라는 의미연결을 주로 형성했다고 할 수 있다. 축제, 생떼, 응징, 뼈, 수사대상 등을 사용해 강한 톤으로 공수처를 지지하고 한국당과 검찰을 비난하는 어휘조합이 특징적이었다. 한국당과 검찰의 연결 중심성이 가장 높은 것은 이 두 대상을 비난하는 논조의 어휘조합이 제목에서 주류를 이뤘다는 의미다.

      

      
        4-3 <연구문제 3>의 결과
        <연구문제 3>과 관련해, 보수 성향 TV 채널의 뉴스 제목 113개에 나타난 핵심어 현황 및 의미구조를 파악했다. TV조선, 채널A, MBN의 공수처 관련 뉴스 제목에서의 상위 핵심어 16개의 출현 빈도와 연결 중심성은 <표 4>와 같다. 이에 따르면, ‘검찰’ ‘한국당’ ‘윤석열’ ‘민주당’ ‘논란’ 순으로 비중 있게 나타났고, 공격적인, 주관적인, 감정적인 단어는 없었다. ‘문재인’에 대한 언급 빈도는 8번째로, 보수 유튜브 채널보다 훨씬 낮았다.

        
          Table 4. 
				
          

          
            The frequency and degree centrality of the keywords in the conservative TV channels
          
          

        

        
          
            
              	No.
              	Keywords
              	n
              	Degree Centrality
            

          
          
            	1
            	Prosecution (검찰)
            	16
            	0.111
          

          
            	2
            	Liberty Korea Party (한국당)
            	15
            	0.085
          

          
            	3
            	Yun Seok Yeol (윤석열)
            	10
            	0.059
          

          
            	4
            	Democratic Party (민주당)
            	9
            	0.039
          

          
            	5
            	Controversy (논란)
            	8
            	0.052
          

          
            	6
            	Investigation (수사)
            	7
            	0.078
          

          
            	7
            	Prosecution Reform(검찰개혁)
            	6
            	0.059
          

          
            	8
            	Moon Jae In (문재인)
            	6
            	0.039
          

          
            	9
            	Pass (통과)
            	5
            	0.039
          

          
            	10
            	Suspect (수사대상)
            	5
            	0.039
          

          
            	11
            	Poisonous Clauses (독소조항)
            	5
            	0.039
          

          
            	12
            	Backlash (반발)
            	5
            	0.033
          

          
            	13
            	Filibuster (필리버스터)
            	4
            	0.039
          

          
            	14
            	Target No. 1 (1호)
            	4
            	0.020
          

          
            	15
            	Cho Kuk (조국)
            	4
            	0.039
          

          
            	16
            	Check (견제)
            	3
            	0.026
          

        

        

        반면, 보수 유튜브 채널엔 없던 ‘독소조항’, ‘필리버스터’, ‘조국’이 상위에 포함됐다. 제목들은 공수처법 내용(독소조항), 국회 상황(필리버스터), 공수처법 맥락(조국)을 설명하는 어휘들을 주로 사용했다고 할 수 있다. ‘독소조항’을 사용한 보수 TV 채널의 뉴스 제목 화면(TV조선, 2019년 12월 26일)은 여야의 입장을 함께 전했다(그림 5).

        
          
          

          Fig. 5. 
				
          

          
            A headline in a conservative TV channel, ‘TV Chosun’
          
          

          

        

        <그림 6>은 보수 TV 채널의 상위 16개 키워드가 형성하는 의미구조를 보여준다. 출현 빈도와 연결 중심성이 가장 높은 단어인 ‘검찰(0.111)’은 ‘반발(0.033)’과 가장 굵은 선으로 연결돼 두 단어가 높은 공출현 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제목들이 공수처에 대한 검찰의 반발을 매우 빈번하게 전했음을 보여준다. ‘검찰’은 ‘수사(0.078)’ ‘독소조항(0.039)’ ‘논란(0.052)’과도 높은 공출현 관계를 보였다. 검찰 주장을 인용해 ‘공수처법이 수사에 관한 독소조항을 갖고 있다’라는 논란을 자주 전한 것이다. ‘한국당(0.085)’과 ‘필리버스터(0.039)’ 간 공출현 관계도 높았다. 이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공수처법 처리지연)를 자주 전했음을 나타낸다. ‘검찰’ ‘수사대상(0.033)’ ‘윤석열(0.059)’ ‘1호(0.020)’ ‘논란’ 간 연결망은 ‘윤석열 총장이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이 된다’는 논란을 전한다. 전체적으로, 제목들은 검찰과 한국당 입장을 가장 비중 있게 반영했다.

        
          
          

          Fig. 6. 
				
          

          
            The network among the 16 keywords in the conservative TV channels
          
          

          

        

        ‘한국당’과 ‘민주당(0.039)’ 간 공출현 관계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 제목 안에 양당 주장을 모두 나타낸 경우가 많았다는 의미다. 제목들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찰개혁(0.059)’ ‘조국(0.039)’ ‘통과(0.039)’ ‘견제(0.026)’ ‘검찰’를 연한 선으로 연결했다. ‘조국 전 장관의 뜻에 따라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한다’라는 여당에 우호적인 어휘조합도 제목에 일부 반영했다는 뜻이다.

        16개 핵심어 간 네트워크에서의 공출현 빈도를 보여주는 연결선들에 따르면, 제목들은 ‘공수처에 검찰이 반발하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반대한다. 공수처법은 독소조항 논란을 일으킨다. 윤석열 총장이 공수처 수사대상 1호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연결망을 주로 만들었다. 검찰과 한국당은 가장 높은 연결 중심성을 보였다. 대체로 검찰과 한국당의 반응을 인용하면서 공수처를 간접적으로 반대하는 의미구조를 형성한 것이다.

      

      
        4-4 <연구문제 4>의 결과
        <연구문제 4>와 관련해, 진보성향 TV 채널인 YTN, JTBC, MBC의 뉴스 제목 108개에 나타난 핵심어와 그 의미구조를 파악했다. 추출된 16개 핵심어의 빈도와 연결 중심성은 <표 5>와 같다. 이들은 ‘검찰개혁’, ‘한국당’, ‘민주당’, ‘검찰’, ‘문재인’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수 TV 채널에서 ‘검찰개혁’은 7번째 빈도를 보였으나 진보 TV 채널에선 최다 빈도를 보여, 후자가 공수처와 관련해 ‘검찰개혁’을 훨씬 더 강조한 점이 확인된다.

        
          Table 5. 
				
          

          
            The frequency and degree centrality of the keywords in the progressive TV channels
          
          

        

        
          
            
              	No.
              	Keywords
              	n
              	Degree Centrality
            

          
          
            	1
            	Prosecution Reform(검찰개혁)
            	22
            	0.124
          

          
            	2
            	Liberty Korea Party (한국당)
            	19
            	0.112
          

          
            	3
            	Democratic Party (민주당)
            	17
            	0.031
          

          
            	4
            	Prosecution (검찰)
            	13
            	0.081
          

          
            	5
            	Moon Jae In (문재인)
            	10
            	0.043
          

          
            	6
            	Pass (통과)
            	7
            	0.037
          

          
            	7
            	Investigation (수사)
            	7
            	0.062
          

          
            	8
            	Establishment (설치)
            	7
            	0.043
          

          
            	9
            	Proceeding (처리)
            	6
            	0.037
          

          
            	10
            	Mass Rally (집회)
            	5
            	0.025
          

          
            	11
            	National Assembly (국회)
            	5
            	0.043
          

          
            	12
            	Check (견제)
            	4
            	0.019
          

          
            	13
            	Target No. 1 (1호)
            	4
            	0.037
          

          
            	14
            	Request (당부)
            	4
            	0.006
          

          
            	15
            	Poisonous Clauses (독소조항)
            	3
            	0.019
          

          
            	16
            	Yun Seok Yeol (윤석열)
            	3
            	0.031
          

        

        

        보수 성향 TV 채널의 제목에서 ‘논란’은 5번째, ‘독소조항’을 11번째 빈도를 보였으나, 진보 TV 채널의 제목에선 ‘논란’은 순위에서 사라졌고 ‘독소조항’은 15번째로 내려갔다. <그림 7>은 핵심어 “검찰개혁”을 인용 형식으로 사용한 한 진보성향 TV의 뉴스 제목 사례다(YTN, 2019년 10월 19일).

        
          
          

          Fig. 7. 
				
          

          
            A headline in a progressive TV channel, ‘YTN’
          
          

          

        

        <그림 8>은 진보성향 TV 채널의 상위 핵심어 16개의 의미연결망을 보여준다. 가장 중요한 어휘인 ‘검찰개혁(0.124)’은 다른 9개 키워드와 공출현 관계를 형성한 가운데, ‘집회(0.025)’와 가장 긴밀한 관계를 나타냈다. 제목들은 주로 진보진영 집회와 ‘민주당(0.031)’의 주장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검찰개혁’을 부각한 것이다. ‘문재인(0.043)’은 ‘처리(0.037)’, ‘당부(0.006)’와 굵은 선으로 연결됐다. 국회에 공수처법 처리를 당부한 대통령의 메시지도 제목에서 상당히 자주 다뤄졌다는 뜻이다. 전체적으로, ‘진보 집회의 검찰개혁 요구’와 ‘대통령의 처리 당부’는 진보 TV 미디어 제목들에서 가장 활성화됐다. ‘검찰(0.081)’과 ‘견제(0.019)’도 굵은 선으로 이어졌는데, 이는 제목들이 공수처의 검찰 견제 효과를 활발히 보도했음을 나타낸다.

        
          
          

          Fig. 8. 
				
          

          
            The network among the 16 keywords in the progressive TV channels
          
          

          

        

        ‘민주당’과 ‘한국당(0.112)’이 굵은 선으로 연결된 것은, 보수 TV 미디어와 마찬가지로, 진보 TV 미디어도 한 제목 내에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을 함께 반영한 경우가 많았다는 뜻이다. ‘국회(0.043)’ ‘통과(0.037)’ ‘설치(0.043)’ 간 연한 연결선은 ‘국회 통과로 공수처가 설치된다’라는 사실이 제목에 반영됐다는 의미다. ‘검찰’과 ‘독소조항(0.019)’, ‘윤석열(0.031)’과 ‘1호(0.037)’가 가는 선으로 연결됐다. 이는 독소조항 같은 검찰의 공수처 반대 논리와 윤 총장의 공수처 1호 수사대상 가능성을 제목에 일부 반영했다는 점을 나타낸다.

        16개 핵심어 간 네트워크에서의 높은 공출현 빈도를 보여주는 짙은 연결선에 따르면, 진보성향 TV 채널의 제목들은 ‘공수처 지지 집회와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법 처리를 당부했으며, 공수처는 검찰을 견제한다’라는 의미연결을 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한국당, 검찰, 수사, 문재인, 국회, 민주당 순으로 높은 연결 중심성을 보였다. 대체로 제목들은 공수처 관련 기관들을 자주 노출하면서도 검찰개혁이라는 공수처 옹호 메시지를 가장 부각하는 어휘연결망을 사용했다고 할 수 있다.

      

    

    

  
    
      Ⅴ. 결	론
      이 연구는 정치 분야의 주요 유튜브 채널들이 TV 채널보다 보수·진보 중 어느 한쪽에 더 편향되어 보이는 어휘들의 조합을 통해 국가적 이슈를 다뤘다는 점을 보여준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슈 관련 제목들의 핵심어 및 의미구조에 대해 네트워크 분석을 한 결과,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들(신의한수, 팬엔드마이크TV, 진성호방송, 공병호TV, 고성국TV)은 강한 톤으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진보성향 대통령·여당을 비난하는 핵심어 연결망을 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보수 성향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했다. 마찬가지로, 진보성향 유튜브 채널들(서울의소리, 뉴스타파, 딴지방송, 뉴스공장, 민중의소리, 알릴레오)은 확고한 어조로 공수처를 옹호하고 보수 야당을 공격하는 어휘조합을 중심적으로 사용했다.

      유튜브 영상 제목들을 편향적으로 보이게 한 요인들은 ‘이분법적인, 공격적인, 모욕적인, 직설적인, 주관적인, 구어체적인, 감정적인, 혹은 탈권위적인 어휘조합’이었다. 보수 유튜브 채널이 공수처 반대 및 여권 공격을 위해 사용한 ‘날치기-저지-규탄대회’와 ‘문재인(대통령)-강행-독재-좌파-공화국’ 연결망들이 이에 해당한다. 진보 유튜브 채널이 공수처 지지 및 보수 야당 공격에 동원한 ‘(공수처) 통과-축제’와 ‘한국당-폭도-생떼-뼈-응징’ 연결망들도 편향성을 도드라지게 하는 어휘조합에 포함된다.

      보수 성향 TV 채널(TV조선, 채널A, MBN)과 진보성향 TV 채널(YTN, JTBC, MBC)도 각각 공수처 반대와 찬성에 더 무게를 두는 편향성을 보였다. 그러나 이들 TV 채널은 이를 약한 톤의 어휘조합으로만 표현했다. 제목들에서, 이들은 ‘(공수처에 대한) 검찰-반발’ ‘(공수처의) 독소조항-논란’ ‘(공수처 지지) 집회-검찰개혁’ ‘문재인-(공수처법) 처리-당부’ 등 증언과 사실을 인용한 핵심어 연결망을 통해 공수처 반대-찬성 편향을 간접적으로만 드러냈다. 나아가, 상대 진영(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검찰)을 공격하는 이분법적인, 주관적인, 직설적인, 감정적인 어휘를 쓰지 않았다. 보수·진보 TV 채널은 반대 진영의 주장도 핵심어 연결망에 일부 반영했다.

      4개 매체 집단 439개 제목에서의 각 상위 16개 핵심어의 출현 빈도, 연결 중심성, 연결망이 가리키는 이 결과에 따르면, 매체의 플랫폼이 유튜브 채널인지 TV 채널인지에 따라 편향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정치 분야 유튜브 채널은 TV 채널보다 자기 진영의 입장에 더 경도되는 경향성을 보였다.

      네트워크 분석은 제목들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텍스트 수준으로 분류하고 탈접합의 연결 패턴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그 의미와 논조 등 본연의 내용 구조를 통합적으로 규명하도록 돕는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 및 해석은 네트워크 분석의 효용성과 한계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제목은 본문의 논조를 투영하면서 그 내용을 요약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제목의 사례로 제시된 ‘신의한수’, ‘서울의 소리’, ‘TV조선’, ‘YTN’ 영상물의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한 결과, 각 제목에 노출된 핵심어들은 본문에서 유튜버, 앵커, 기자, 혹은 취재원의 말을 빌려 그대로 표현됐으며 본문의 논조를 구성했다. 이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과 TV 채널에서, 뉴스성 영상 제목의 편향 정도는 본문의 그것과 대체로 일치했다.

      ‘2019년 한국인 10명 중 4명이 유튜브로 뉴스를 본다’라는 조사결과가 말해주듯, 유튜브 채널들은 여론을 형성하는 공론장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정치 분야 유튜브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정도에 비례해 이들에 의한 여론 분열·왜곡 우려가 커진다’라는 사회적 주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 연구는 유튜브 저널리즘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동시에 ‘준(準) 언론을 표방하는 유튜브 채널들이 편향성을 띠더라도, 이들을 뉴스의 규범으로 재단할 수 있는가?’ 하는 상반된 관점도 제시될 수밖에 없다. 보수·진보 유튜브 채널들의 편 가르기 편집은 각 진영의 거대 지지층에 의해 ‘새로운 정치뉴스 양식’으로 인식돼 수용되는 것도 사실이다. ‘편향은 나쁘다’라는 저널리즘 윤리로 이 흐름을 비평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아노미적 판단 부재 상태마저 상정된다.

      유튜브의 융성을 포함한 디지털 융합에 따라 뉴스 생산-유통-소비 사이의 경계가 엷어지고 있다. 이해당사자를 비롯한 일반인은 언론직 규범에 없는 방식으로 시사물을 활발하게 제작하고 있다. 편향 문제는 이 과정에서 도드라지는 한 양상이다. 디지털 기반 뉴스성 콘텐츠에서 나타나는 이 새로운 양상은 저널리즘 등 기존 이론 체계에 의해 충분히 설명되거나 포섭되지 않고 있다.

    

    

  
    
      참고문헌
      
        
          	
          	
        

        
          	
            
              1. 
            
          
          	J. A. Kuypers, Partisan Journalism: A History of Media Bias in the United States, Lanham: Rowman & Littlefield: MD, 2014.
        

        
          	
            
              2. 
            
          
          	B. Goldberg, Bias: A CBS Insider Expose How the Media Distort the News, Washington DC: Regnery, 2001.
        

        
          	
            
              3. 
            
          
          	A. Coulter, Slander: Liberal Lies About the American Right, New York, NY: Three Rivers Press, 2002.
        

        
          	
            
              4. 
            
          
          	C. W. Jeong, “Fake News, YouTube, Far-Right Conservatis m, and Journalism,” Person and Idea, Vol. 11, pp. 168-183, November 2018.
        

        
          	
            
              5. 
            
          
          	J. M. Ma, “A Study on YouTube Journalism and Public Sphere,” Journal of Speech, Media and Communication Research, Vol. 19, No. 1, pp. 217-246, February 2020.
        

        
          	
            
              6. 
            
          
          	M. G. Antony and R. J. Thomas, “‘This is citizen journalism at the finest’: YouTube and the public sphere in the Oscar Grant shooting incident,” New Media & Society, Vol. 12, No. 8, pp. 1280-1296, December 2010.
			[https://doi.org/10.1177/1461444810362492]
		
        

        
          	
            
              7. 
            
          
          	J. Beaty, “Perceptions of Online Styles of News Video Production,” Journal of Visual Literacy, Vol. 35, No. 2, pp. 126-146, January 2017.
			[https://doi.org/10.1080/1051144X.2016.1270629]
		
        

        
          	
            
              8. 
            
          
          	M. S. Heo and J. Y. Park, “A Crisis in Journalistic Professionalism in the Digital Age,” Journal of Communica tion Science, Vol. 19, No. 4, pp. 253-289, December 2019.
			[https://doi.org/10.14696/jcs.2019.12.19.4.253]
		
        

        
          	
            
              9. 
            
          
          	P. Baines, N. O’Shaughnessy, and N. Snow, The SAGE Handbook of propaganda. London: SAGE, 2019.
			[https://doi.org/10.4135/9781526477170]
		
        

        
          	
            
              10. 
            
          
          	F. Martin and J. Hutchinson, “Deep Data: Analyzing Power and Influence in Social Media Networks,” Second International Handbook of Internet Research, pp. 857-877, October 2019.
			[https://doi.org/10.1007/978-94-024-1555-1_19]
		
        

        
          	
            
              11. 
            
          
          	J. B. Singer, D. Domingo, A. Heinonen, A. Hermida, S. Paulussen, T. Quandt, and M. Vujnovic, Participatory Journalism: Guarding Open Gates at Online Newspapers, Hoboken, NJ: Wiley-Blackwell, 2011.
			[https://doi.org/10.1002/9781444340747]
		
        

        
          	
            
              12. 
            
          
          	N. Newman, R. Fletcher, A. Kalogeropoulos, and R. K. Nielsen, Digital News Report 2019, London: 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 2019.
        

        
          	
            
              13. 
            
          
          	News Today. Retail Advertisers Move from TV to YouTube. [Internet]. Available: http:/www.news2day.co.kr/135312
        

        
          	
            
              14. 
            
          
          	O. Papakyriakopoulos, J. C. M. Serrano and S. Heigelich (2020, January). Political Communication on Social Media; A Tale of Hyperactive Users and Bias in Recommender Systems. Online Social Networks and Media [Online], 15, pp. 1-15. Available: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2468696419300886
			[https://doi.org/10.1016/j.osnem.2019.100058]
		
        

        
          	
            
              15. 
            
          
          	L. P. D. Bosque and S. E. Garza, “Prediction of Aggressive Comments in Social Media: an Exploratory Study,” IEEE Latin America Transactions, vol. 14, no. 7, pp. 3474-3480, July 2016.
			[https://doi.org/10.1109/TLA.2016.7587657]
		
        

        
          	
            
              16. 
            
          
          	A. Bhatia, “Interdiscursive Performance in Digital Professions: The case of YouTube Tutorials,” Journal of Pragmatics, Vol. 124, pp. 106-120. January 2018.
			[https://doi.org/10.1016/j.pragma.2017.11.001]
		
        

        
          	
            
              17. 
            
          
          	Y. M. Yoo, “Debating the Phenomenon of YouTube Journalism : The Rise of Activism in Journalism Field and TransᐨBoundarization of Journalism,”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Vol. 5, No. 38, pp. 5-38, November 2019.
        

        
          	
            
              18. 
            
          
          	Hankyung, Who are the Representatives of the Protests in Seocho-dong & Gwanghwamun Plaza? [Internet]. Available: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101189941
        

        
          	
            
              19. 
            
          
          	Joong-Ang Ilbo, The reason why Yoo Si-min jumped into the YouTube battlefield, where the conservatives took over. [Internet]. Available: https://news.joins.com/article/23233066
        

        
          	
            
              20. 
            
          
          	M. G. Antony and R. J. Thomas, “‘This is Citizen Journalism at the Finest’: YouTube and the Public Sphere in the Oscar Grant Shooting Incident,” New Media & Society, Vol. 12, No. 8, pp. 1280-1296, December 2010.
			[https://doi.org/10.1177/1461444810362492]
		
        

        
          	
            
              21. 
            
          
          	S. K. Biswal and U. Chakraborty, “Trends of Online News in Facebook,” SAMVAD: SIBM Pune Research Journal, Vol. 18, pp. 79-83, September 2019.
        

        
          	
            
              22. 
            
          
          	Y. J. Choi, “How Do Metaphors in Newspaper Headlines Contribute to Frame War? With the Case of Arrest Warrant for Samsung’s Lee Jae-yong,” Studies in Language and Linguistics, Vol. 80, pp. 147-166, August 2018.
			[https://doi.org/10.20865/20188006]
		
        

        
          	
            
              23. 
            
          
          	S. S. Joe, “The Effects of Headline & Leadline in the Online Newspaper,”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Vol. 49, No. 2, pp. 5-32, April 2005.
        

        
          	
            
              24. 
            
          
          	D. C. Anderson and W. W. Sharrock, “Biasing the News: Technical Issues in the Media Studies,” Sociology, Vol. 13, pp. 367-385, September 1979.
			[https://doi.org/10.1177/003803857901300301]
		
        

        
          	
            
              25. 
            
          
          	J. N. Weatherly, T. V. Petros, K. M. Christopherson, and E. N. Haugen, “Perceptions of Political Bias in the Headlines of Two Major News Organization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Vol. 12, No. 2, pp. 91-104, April 2007.
			[https://doi.org/10.1177/1081180X07299804]
		
        

        
          	
            
              26. 
            
          
          	D. Y. Kim, “Ideological Polarization in Education-related News Article of Korean Conservative Newspapers,” The Korean journal of history of education, Vol. 36, No. 1, pp. 183-210, March 2014.
			[https://doi.org/10.15704/kjhe.36.1.201403.183]
		
        

        
          	
            
              27. 
            
          
          	W. L. Bennet, “An Introduction to Journalism Norms and Representations of Politics,” Political Communication, Vol. 13, No. 4, pp. 373-384, May 2010.
			[https://doi.org/10.1080/10584609.1996.9963126]
		
        

        
          	
            
              28. 
            
          
          	Y. D. Bang and J. Y. Park, “News Selection and Headline Editing of the Internet News - A Case Study of Media Daum and Chosun.com,”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Vol. 23, No. 3, pp. 86-124, May 2009.
        

        
          	
            
              29. 
            
          
          	K. H. Park, “Independence and political neutrality of so-called ‘the Independent Investigation Office against Senior officials’ crime,” Korean Corruption Studies Review, Vol. 23, No. 3, pp. 75-92, September 2018.
        

        
          	
            
              30. 
            
          
          	Dong-A Ilbo, The ‘4+1 alliance’ passed the law of ‘Korean 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Agency’ at the National Assembly. [Internet]. Available: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230/99020325/1
        

        
          	
            
              31. 
            
          
          	H. Y. Won and S. M. Yoon, “A Content Analysis on the Fairness of the Main News of Korean General Programming TV Stations : Centered around Main News During the 18th Pre-Presidential Election Period,”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Vol. 29, No. 1, pp. 117-148, January 2015.
        

        
          	
            
              32. 
            
          
          	D. K. Ha and S. J. Ahn, “Effects of Anchors’ Reputation and Brand Equity Evaluation of TV News Program on the Continuous Watching Intention : Focusing on KBS, JTBC, YTN TV News,” The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8, No. 9, pp. 91-101, September 2018.
        

        
          	
            
              33. 
            
          
          	K. H. Han, “An Analysis of Consumers’ Opinion on Fashion Influencer using Big Data,”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Vol. 20, No. 11, pp. 2283-2290, Nov. 2019.
			[https://doi.org/10.9728/dcs.2019.20.11.2283]
		
        

        
          	
            
              34. 
            
          
          	Q. L. Sun, “The Demarcation of High and Low Frequency Terms and Ways of Estimating the Frequency of Terms,” Bulletin of the Library Science in China, Vol. 13, No. 2, pp. 28-32. February 1992.
        

        
          	
            
              35. 
            
          
          	L. C. Freeman, “Centrality in Social Networks Conceptual Clarification”, Social Networks, Vol. 1, No. 3, pp. 215-239. 1978-1979.
			[https://doi.org/10.1016/0378-8733(78)90021-7]
		
        

      

    

    

  
    
      저자소개

      
        허만섭(Man-Sup Heo)
        
          
        

        2008년 :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

        2013년 : 고려대학교 대학원 언론학과 (언론학 박사)

        1999년～2020년: 동아일보 기자

        2010년～2019년: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강사

        2019년～2020년: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2020년～현	재: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부교수

        ※관심분야：디지털 콘텐츠, 멀티미디어 등

      

    

    

  OEBPS/images/big_21_8.jpg
H21# HigE
I

Joum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Dl Contnts Sty





OEBPS/images/data/dcs/25183/DCS_2020_v21n8_1453_f002.jpg
Raly (Fecta))
“China (%) Sprogest Rally (

snatch (#171)
“pass (%)

Restraint (71%1)

fEicction Law (1471%)

e In (£742)
T Enforcement (3)

Left Wing (45)apemocratic Party (£59)

‘Republic (221%)

“Cause (017)






OEBPS/images/data/dcs/25183/DCS_2020_v21n8_1453_f007.jpg
o
e
i
A
i

RS2 A E





OEBPS/images/data/dcs/25183/DCS_2020_v21n8_1453_f004.jpg
/s}m o

ioters (22) | -
/7 e

|/ /
Livery kores party (155%)

/
Establishment (41)
7

%

Refribution (%)






OEBPS/images/data/dcs/25183/DCS_2020_v21n8_1453_CCL.jpg
© 08





OEBPS/images/data/dcs/25183/DCS_2020_v21n8_1453_f006.jpg
lbuster (w2 21)
Moon Jae In (g115)) _ *Prosecution Reform(H871%)
B / rarget o. 1 (12)

Yun Seok Yeol (241%)

uspect (341818)

oheck ()
pass (231






OEBPS/images/data/dcs/25183/DCS_2020_v21n8_1453_f001.jpg





OEBPS/images/_common/images/crossref.gif





OEBPS/images/data/dcs/25183/DCS_2020_v21n8_1453_f003.jpg





OEBPS/images/data/dcs/25183/DCS_2020_v21n8_1453_f008.jpg
“establishment (&%)

[ |Request (%)

Democratic Party (85)

“Poisonous Clauses (5228) /
TR e T T ——
“Wprosection (3%2). Check (20)






OEBPS/images/data/dcs/25183/DCS_2020_v21n8_1453_bf001.jpg
diln





OEBPS/images/data/dcs/25183/DCS_2020_v21n8_1453_f005.jpg
~0{0f, 3
'RAE g' i'-l- o« 23 20






